
소매 유통업체를 위한

GS1 표준 QR 안내

상품의 식별과 계산을 핵심으로 하는 바코드의 역할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고, 제조업체는 생산부터 판매까지 제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유통업체는 바코드에 고객만족과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기를 원하고 있다. 기존 막대형의 1차원 
바코드로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 QR과 같은 2차원 
바코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표준기구인 GS1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2027년 말까지 전 세계 모든 소매점 POS에서 기존 막대형 
바코드뿐만 아니라 2차원 바코드를 읽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GS1은 P&G, 
로레알, 네슬레, 까르푸, 알리바바 등 많은 글로벌 제조·
유통업체들이 2차원 바코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2차원 바코드가 새로운 표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왜 2차원 바코드인가?
소비자, 제조업체, 유통업체의 변화

스캔 방법

활용 예시

1차원 바코드 선형 바코드

선형 (가로 방향 정보만 표현)

정보표현

정보
없음

숫자 13자리

선형/이미지 스캐너로 모두 판독 가능

상품 계산용

2차원 바코드 QR코드

매트릭스형 (가로+세로 정보 표현)

숫자 최대 7,000자, 문자 4,000자

정보표현

정보
표현

이미지 스캐너로만 판독 가능

상품 계산용 + 재고·유통관리 + 다양한 정보 링크

이미지
형태

입력 정보량

편의점이나 마트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할 때 스캐너로 읽어 들이는 검은색과 흰색 막대의 심볼이 바코드다. 50여년전 표준으로 
채택되어 단순한 스캔만으로 상품을 식별하고 빠르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현재 전세계 118개국에서 10억개 이상의 상품에 표준 
바코드가 부착되어 있고, 바코드가 인식되는 과정에서 나는 ‘삑’ 소리가 하루에도 100억번 이상 울릴 만큼 보편화 되었다. 



국내외 규제 및 정책 강화

왜
2차원 바코드인가?

식품안전이나 기후위기와 같은 이슈가 부각되면서 국내외에서 
강화되고 있는 규제도 새로운 바코드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 
tio Act, FSMA)과 EU의 디지털제품여권(Digital Product Pass 
port, DPP) 제도를 들 수 있다. 이들 규제는 제품을 특정하고 관리 
할 수 있어야 하는데 2차원 바코드가 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안전현대화법은 미국 FDA가 2026년 1월부터 미국에서 
소비되는 치즈, 견과류 버터, 달걀, 과일, 생선류 등 특정 식품에 
대한 이력추적을 의무화 한 것이다. 이들 식품을 생산하는 국내외 
기업은 포장이나 가공 단계에서 제품에 이력추적용 로트번호를 
부여해야 하고, 관련 정보를 기록 하고 공유해야 한다.

EU는 생산·유통·재활용 등 제품의 수명주기 전반에 대한 정보를 
수집·저장하고, 공유하도록 하는 디지털제품여권 제도를 도입했다. 
2027년 배터리를 시작으로 섬유·철강·전자·타이어 등의 제품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물론 제품의 공급망 전 
과정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정보를 등록 하고 공유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농약 등에 대해 바코드 표시 
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 1차원 바코드나 2차원 바코드를 
부착해야 한다. 최근에는 식품안전이나 재활용 확대 등을 목적으로 
2차원 바코드를 동반해야 하는 정책이 늘어나는 추세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 안전과 식품 
표시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한 푸드QR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는 상품식별코드와 더불어 소비기한, 일련번호 등의 정보를 선택해 
서 QR에 담도록 하고 있다. 농심, 풀무원, 대상웰라이프, 오뚜기 등 
제조업체와 롯데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24년 국내 제조식품에 이어 올해에는 수입식품에도 푸드QR을 
적용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2026년 1월부터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먹는 샘물 무라벨 
의무화’로 먹는 샘물 제조업체들은 이미 2차원 바코드 도입을 준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가 먹는 샘물 PET병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업소명 및 소재지, 내용량, 무기물질함량 등의 정보는 상표띠 
대신 병뚜껑에 QR로 표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24년 ’25년

식약처 푸드QR 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26년 ’27년연도

국내 제조식품 수입식품 국내 농임축수산물 조리식품대상

가공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식약처 검사
모든 수입식품

생산자‧품목이 
구분 가능한 산물

탕‧국‧찌개‧면 등 
음식점 조리식품

활용

* 농·임·축·수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등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추진



최근 QR코드가 대중화되었지만 대부분 단순 웹페이지에 연결 
되어 홍보 컨텐츠만 제공한다. GS1 표준 QR은 상품식별코드를 
비롯해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아래 내용은 일반 QR이 아닌 
2차원 바코드 중 GS1 표준 QR의 장점에 대한 내용이다. 

GS1 표준 QR은 기존 바코드와 달리 소비기한, 로트번호와 
같은 정보를 담아 안전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매장 
직원은 소비기한이 지난 상품을 찾아 진열대에서 제거하거나 
소비기한이 다가오는 상품에 대해 할인 판매를 적용할 수 있다. 
리콜 대상이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상품이 계산대까지 넘어가더 
라도 스캔하는 과정에서 경고 메시지를 띄워 판매를 차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GS1 표준 QR의 이력추적 기능은 소비자들에게 탄소배출량 
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디지 
털제품 여권(DPP) 제도 등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규제 
준수를 지원할 수도 있다. 

GS1 표준 QR은 재고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표준 QR
코드를 스캔함으로써 재고 등록, 매장 진열, 결제 시점까지 제품 
이동을 관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재고량을 관리하고, 선입선출
(FIFO) 원칙이 지켜지도록 할 수도 있다. 

실제 성과를 내고 있는 사례도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울워스 
(Woolworths)라는 기업은 육류 및 가금류 제품에 상품식별 
코드 외에 소비기한, 순중량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2차원 바코 
드를 부착해서 식품 폐기물을 40% 줄이고, 생산성은 21% 향상 
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GS1 표준 QR 도입을 통해 소비자 서비스도 강화할 수 있다.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는 것만으로 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성분이나 알레르 
기 유발 물질 포함여부, 사용법 등을 포함할 수도 있고, 레시피, 
프로모션 등 고객 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소비자가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2차원 바코드의 장점

왜
2차원 바코드인가?



첫 번째 단계는 시작단계인데 POS 시스템에서 2차원 바코드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유하고 있는 스캐너와 POS 
시스템이 표준 2차원 바코드를 읽고 상품식별코드(GTIN)를 
추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스캐너와 POS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적용단계로 2차원 바코드의 활용 범위를 확대 
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단계다. 유통업체 자체 브랜드 제품이나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제품에 2차원 바코드를 부착하고, 
소비자들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선식품 등에 대해 매장에서 2차원 바코드를 
인쇄해서 부착하고, 소비기한 관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확산단계로 POS에서 2차원 바코드가 우선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POS 시스템이 상품의 소비 
기한, 배치번호, 일련번호 등을 수집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활용한다. 2차원 바코드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다. 

GS1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공급망 관리 
표준의 명칭이면서 GS1 표준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비영리 
국제기구의 명칭이다. 1977년 설립되었고, 118개 국가가 회원
으로 가입하고 있다. 25개 산업 분야의 200만 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대한상공회의소가 1988년에 
가입해 기업들이 GS1 표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통업체를 위한 2차원 바코드 도입 가이드라인

① POS 솔루션 제공업체와 협력 

    (의뢰)

② POS 시스템이 표준 2차원 

    바코드 읽고 GTIN 추출할 수 

    있는 지 확인

③ 스캐너와 POS 시스템 업그레이드 

    혹은 교체

④ 2차원 바코드 스캔 시작하고 

    최소한 GTIN 정보 시스템에 전달

① 자체 브랜드 제품 등에 2차원 

    바코드 적용

② 즉석식품 매장 등 2차원 바코드 

    현장 인쇄·부착하고, 소비기한  

    관리 등 활용

③ 다이나믹 프라이싱, 재고관리 

    등의 용도로 활용

① POS에서 선형 바코드 보다 2차원 

    바코드 우선 스캔

② 소비기한, 배치번호, 일련번호 등 

    데이터 수집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활용

③ 2차원 바코드 데이터를 활용해 

    유통업체 앱과 로열티 프로그램 

    강화

④ 2차원 바코드 모든 기능 활용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유통업체와 제조업체가

2차원 바코드 도입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원 바코드 전환은 고객 만족과 비즈니스 혁신의 기회입니다.

시작단계(최소 실행 단계) 적용단계(기능 강화 단계) 확산단계(가속화 및 확장 단계)

유통업체를 위한 2차원 바코드 도입 가이드라인

지금이 
준비할 때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표준협력팀(02-6050-1504, na@korcham.net)




